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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터리 업계가 요구해 온 ‘생산 보조금’의 
내년 도입이 무산됐다는 내용은 

사실과 다릅니다.
< 보도 내용 >

□ 2026.6.23.(화). 조선비즈 「배터리 업계 요구해 온 ‘생산 보조금’ 내년 도입 
무산 돼」 기사에서,

 ㅇ 조선비즈는 “산업통상부가 내년도 예산 요구서에 배터리 업계 ‘생산 보조금’ 
관련 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산업부 입장 >

□ 2027년 예산 요구 관련 ‘생산 보조금’은 배터리 협회·기업에서 산업부에 
요청한 바가 없습니다.

 

□ 다만, 배터리의 ‘국내생산촉진세제’ 도입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재경부에 
신청한 바 있으며, 현재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.

담당 부서
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 장 강규형 (044-203-4260)

배터리전기전자과 담당자 사무관 박문일 (044-203-4263)


